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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잠, 「도화원기(桃花源記)」 
진(晉)나라 태원 때, 무릉에 어부가 살았다. 그는 물길에서 길을 잃었는데 얼마나 갔는지 모르다가 홀연히 복숭아꽃 가득한 숲을 만났다. 수백 걸음 되는 거리를 노를 저어 가보았더니 온통 복숭아나무뿐 다른 나무가 없었고 풀 향기가 좋았으며 떨어지는 복숭아꽃잎은 어지럽게 흩날렸다. 어부가 이를 신기하게 생각하여 복숭아 숲이 끝나는 곳까지 가보고 싶어졌다. 숲이 다 끝난 곳은 시내가 시작되는 곳이었다. 곧 작은 산이 나타났는데, 이 산에는 작은 동굴이 있었고 그 안에서는 빛이 어른거렸다.
어부가 배에서 내려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입구가 좁아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었다. 다시 수백 걸음을 더 가니 넓게 트인 곳이 나왔다. 땅이 너르고 평평하였고 집들이 잘 정돈되어 있었다. 기름진 논과 밭에 아름다운 연못, 뽕나무 숲, 대나무 숲이 있었다. 밭 사이의 길이 사방으로 통하여 있고 닭 울고 개 짖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오가며 농사짓는 것이나 남녀의 의복이 모두 바깥세상과 같았고, 머리터럭 아직 노란 어린애와 수염을 늘어뜨린 노인이 모두 어울려 즐거워하였다. 그들은 어부를 보고 놀라며 어디서 왔는가 물었다. 어부가 예를 갖추어 곡진히 답하였다. 그들은 어부를 집으로 초청하여 술상을 차리고 닭을 잡아 식사를 대접하였다. 바깥세상에서 사람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와서 자세히 물었다. 그들은 말하였다. “돌아가신 할아버님 때에 진(秦)나라의 혼란한 시절을 피하여 처자와 마을 사람과 함께 세상과 단절된 이곳으로 왔답니다. 그리고 다시는 세상에 나가지 않았으니 외부 사람들과 왕래가 끊겼답니다.” 그리고 물었다. “지금은 어느 시대입니까?” 그들은 한(漢)나라가 있었던 것도 모르고 있었으니, 위(魏)나라 진(晉)나라는 말할 것도 없었다. 이에 어부가 알고 있는 것을 자세히 말하자, 모두들 탄식을 하였다. 다른 사람들도 어부를 데려다 술과 음식으로 대접하였다. 어부는 여러 날을 머문 후 돌아가겠노라 인사를 하였다. 마을 사람들 중 한 사람이 어부에게 말하였다. “바깥사람들에게 알릴 일이 못됩니다.”
어부는 그곳을 나와 배를 타고 오면서 왔던 길을 되돌아오며 곳곳에 표시를 해두었다. 마을에 돌아와 곧장 태수를 찾아가 사정을 아뢰었다. 태수는 즉시 사람을 보내어 어부가 온 길의 표시를 따라가도록 하였으나 끝내 길을 잃고 찾지 못하였다. 남양에 사는 유자기(劉子驥)는 인품 높은 선비였다. 이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며 찾아 나섰으나 결국 찾지 못했고 병들어 죽었다. 이후로는 어부가 배 대었던 곳을 다시 묻는 사람이 없더라.

2. 백거이(白居易)의 「지상편」(池上篇, 못가에서 쓰다)

열 마지기 저택에 다섯 마지기 뜰/ 물이 못에 가득하고, 대나무가 천 그루라.
땅이 작다고 혹은 땅이 외지다고 말하지 말게. /무릎 두기 넉넉하고, 어깨 기대기 넉넉하지.
집이 있고, 뜰이 있고, 다리 놓고, 배도 띄웠지. /책이 있고, 술이 있고, 노래가 있고, 악기도 있다네. /한 늙은이 그 속에서 흰 수염 날리고 앉았으니.
분수를 알고 만족할 줄 안다면, 밖에서 무엇을 구하랴. 
새가 나무를 택하여 보금자리 편히 만들 듯, / 거북이가 굴에 앉아 세상 넓은 줄 모르듯.
학, 괴석, 붉은 능각, 흰 연꽃, / 내가 좋아하는 것들 모두 내 앞에 있구나.
때때로 술 한잔 홀짝이고, 혹은 글 한편 읊조리지. /아내와 자식들 기뻐하고, 닭과 개도 한가롭네. / 좋구나, 걸어보자. / 나 장차 이 속에서 늙어가리라.
3. 홍길주, 「숙수념」
(어떤 이가) 다시 물었다. “숙수념이 어떤 곳이오?”
(나는) 답하였다. “나의 별장이지.” / (어떤 이가 물었다) “어디에 있소?”
(나는 멋쩍게 창문과 책상과 선반 사이의 작은 틈을 쓰윽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를 통해서 갈 수 있지요.” (듣던 사람들이 모두 크게 웃는다) 
又問, 孰遂念何處. 答曰, 吾別墅也. 何在. 輒妄指牖戶几庋之間, 有小隙子, 曰由此入可至, 聞者大笑. - 홍길주, 「숙수념」우(羽), 「季, 孰遂念」중에서

4. 『장자』 ‘호접몽’
내가 어젯밤 꿈에 나비가 되었다. 날개를 철럭이며 꽃 사이를 즐겁게 날아다녔는데, 너무도 기분이 좋아서 내가 나인지도 잊어버렸다. 그러다 불현듯 꿈에서 깨었다. 
깨고보니 나는 나비가 아니라 내가 아닌가? 
그래 생각하기를 아까 꿈에서 나비가 되었을때는 내가 나인지도 몰랐다. 
그런데 꿈에서 깨고보니 분명 나였다. 
그렇다면 지금의 나는 정말 나인가, 아니면 나비가 꿈에서 내가 된 것인가? 
지금의 나는 과연 진정한 나인가? 아니면 나비가 나로 변한 것인가

5. 『시경』 「빈풍」 칠월 
칠월에는 화성 별자리가 흘러가네 
구월에는 옷을 마련해야지.
봄날이라 햇볕 비추고, 꾀꼬리 여기저기서 지저귀네.
여인들은 광주리를 들고, 저만치 샛길을 걸어가 연한 뽕잎을 따네.
봄의 낮은 길고 길어 쑥 뜯느라 정신없는데,
여인의 마음이 아프고 슬픈 것은. 귀공자님께 시집가길 바라기 때문이지.
七月流火, 九月授衣. 春日載陽, 有鳴倉庚. 女執懿筐, 遵彼微行. 爰求柔桑, 
春日遲遲. 采蘩祁祁, 女心傷悲, 殆及公子同歸.
*『시경』(詩經)「빈풍」(豳風) 중, 「칠월」(七月) 제2장

6 『중용(中庸)』 31장
오직 천하의 지극한 성인이라야 총명과 예지의 덕이 있어 백성에게 군림할 수 있으리니, ···· 그 모습이 드러나면 백성들이 공경하지 않는 자가 없고, 그 말을 들으면 백성들이 믿지 않는 자가 없고, 그 행동을 보면 백성들이 기뻐하지 않는 자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명성이 중국에 넘쳐흘러서 미개한 이민족에게까지 파급된다. 그리하여 배와 수레가 이르는 곳(舟車所至), 사람의 힘이 통하는 곳, 하늘이 가려서 덮어 주는 곳, 땅이 거두어 실어 주는 곳, 해와 달이 비치는 곳, 그리고 서리와 이슬이 내리는 곳의 혈기를 지닌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친애하지 않는 자가 없다. 그래서 하늘과 짝이 된다고 하는 것이다.

